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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수권출전남자핸드볼남북단일팀

스포츠그이상의역사를만든다
국제핸드볼연맹홈피소개

11일독일과개막전

조영신핸드볼남북단일팀감독.

스포츠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든다(More than

sport, history in the making).

국제핸드볼연맹(IHF)이5일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남북단일팀선수단을소개하며붙인기사제

목이다.

남자핸드볼남북단일팀은 10일부터독일과덴

마크가공동개최하는제26회세계선수권대회에출

전한다.

남북이단일팀을이뤄핸드볼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가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

IHF는 인터넷홈페이지를통해이번대회 24개

참가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날은 남북 단일팀에

스포츠그이상의역사를만든다고의미를부여했

다.

남북단일팀은조영신(상무)감독이사령탑을맡

았고강일구(대한핸드볼협회),백원철(하남시청),

신명철(북측)코치가코칭스태프를구성했다.선수

단은남측선수16명에북측선수4명이합류했다.

IHF는이기사를통해 최근남북관계가좋아지

면서이번대회에남북단일팀이출전,대회개막전

을독일과치르게됐다며 개막전이열리는장소인

베를린은 통일의 과정이 생소하지 않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핸드볼에대해서는 1974년부터 IHF 회

원국이됐으며 2017년태국에서열린트로피콘티

넨털대회에서 3위, 지난해홍콩에서열린 IHF 트

로피주니어대회 3위등의성적을냈다고설명했

다.

이번세계선수권대회공식홈페이지도단일팀을

소개하는글에서 이번단일팀구성은 IHF가제안

했으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도움으로 남북

올림픽위원회가단일팀구성에합의했다고단일팀

성사과정을밝히기도했다.

지난해12월22일부터베를린에서남북합동훈련

을지휘하는조영신감독은4일열린공개훈련행사

인터뷰를통해 함께훈련하는기간이짧지만,단일팀

선수들이한마음한뜻으로대회를준비하고있어매

경기최선을다해멋진경기를보여줄것이라며 매

경기남측선수와북측선수가같이뛰는모습을볼

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단일팀은한국시간으로 11일오전 2시 15분 베

를린에서 독일과 개막전을 치른다. 개막전에는 주

독 정범구 한국대사와 박남영 북한대사가 참석하

고,남북이공동응원전을펼칠예정이다. /연합뉴스

스키여제 시프린적수가없네

월드컵여자알파인회전7연승

미케일라시프린(24 미국 사진)이국제스키연

맹(FIS) 월드컵 여자 알파인 회전에서 7연승을

기록했다.

시프린은5일(현지시간)크로아티아자그레브

에서열린2018-2019FIS월드컵여자알파인회

전경기에서 1, 2차시기합계 2분 01초 09의기

록으로우승했다.

2위 페트라 블로바(슬로바키아)의 2분 02초

34에 1.25초 앞선시프린은최근출전한월드컵

여자회전경기에서7번연달아정상에올랐다.

월드컵여자회전역대최다연승기록은1989

년브레니슈나이더(스위스)와2001년야니카코

스텔리치(크로아티아)가세운8연승이다.

2일노르웨이오슬로에서열린월드컵평행회

전결승에서시프린은블로바에게져준우승했으

나이경기는시프린의회전부문연승기록에영

향을주지못했다.

시프린은 연승기록을의식하지않는다며 팀

원들이많은도움을주고있어서동기부여가잘

되다보니좋은성적을내는것같다고소감을밝

혔다.

시프린은이번시즌회전에서5승을거뒀고슈

퍼대회전 2승, 대회전과평행회전에서 1승씩거

둬총9승을기록중이다.

월드컵 회전 경기에서통산 37승을 따내여자

선수최다승기록을보유한시프린은남녀선수를

통틀어회전최다승기록인 40승(잉에마르스텐

마르크)과격차도좁혔다. /연합뉴스

테니스황제 페더러거침이없네

호프먼컵2년연속우승

테니스황제 로저페더러(3위스위스)가호프

먼컵테니스대회에서2년연속정상에올랐다.

벨린다벤치치(54위스위스)와 함께 스위스대

표로출전한페더러는5일호주퍼스에서열린대회

마지막날독일과결승에서2-1승리를거뒀다.

지난해이대회에도벤치치와함께출전해우승

한페더러는호프먼컵최다우승기록(3회)도세

웠다.

페더러는2001년마르티나힝기스와함께출전

해우승한바있다.

이대회는남녀1명씩2인1조로출전해벌이는

국가대항전으로남녀단식과혼합복식의 2단 1

복식으로승부를정한다.

페더러는이날결승단식에서독일의알렉산더

츠베레프(4위)를2-0(6-4 6-2)으로물리쳤다.

하지만여자단식에서벤치치가안젤리크케르

버(2위)에게 0-2(4-6 6-7<6-8>)로 져 마지막

혼합복식에서우승팀의향방이정해지게됐다.

혼합복식에서페더러-벤치치조는 3세트에서

매치포인트까지상대에게내주며고전했으나결

국 2-1(4-0 1-4 4-3<5-4>)로이겨우승을확정

했다. 스위스는 이 대회에서 통산 네 차례 우승,

미국(6회)에이어스페인과함께최다우승국공

동2위에올랐다.

페더러는14일호주멜버른에서개막하는시즌

첫메이저대회호주오픈을준비한다. /연합뉴스

16세일본 탁구천재 하리모토 세계랭킹3위로도약

16세의일본인 탁구천재 하리모토도모카즈

<사진>가지난해세계톱랭커들이총출동한국제

탁구연맹(ITTF) 월드투어인 그랜드파이널스

우승에힘입어세계랭킹이3위로올랐다.

하리모토는6일 ITTF가발표한올해1월세계

랭킹에서 3위에이름을올려지난해 12월 5위에

서두계단상승했다.

하리모토는 작년 12월 인천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만출전한가운데열린 ITTF 그랜드파이

널스남자단식결승에서중국의린가오위엔을4-

1로누르고우승했다.

하리모토는자국에서개최되는2020년도쿄올

림픽에서도단식우승을노리고있다.

또그랜드파이널스남자복식우승과혼합복식

준우승을 차지했던 장우진(24 미래에셋대우)은

좋은성적에힘입어종전15위에서11위로네계

단뛰어올랐다.

남자부세계1위는중국의판전둥이지켰고,같

은 중국의 쉬신과린가오위엔이 2위와 4위에 랭

크됐다.

여자부에서는딩닝이주위링을끌어내리고세계

1위자리에복귀했고,그랜드파이널스단식우승자

천멍(이상중국)은4위로순위변동이없었다. 한

국여자선수중세계랭킹이가장높은서효원(한

국마사회)도11위자리를유지했다. /연합뉴스

6일부산해운대해수욕장에서열린 해운대북극곰축제에서국내외참가자4천여명이수영복차림으로차가운겨

울바다에뛰어들어수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겨울바다속으로 북극곰축제


